
 

 

 

 

 

 

  

즐거운 교회 공동체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제자로서 세상속에서 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고백과 참회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응답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누가복음 15:11~32, 새한글성경) (11)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
었어요. (12) 그 가운데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한
테 떨어질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기가 먹고살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요. (13)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아들은 가진 것을 다 모아 먼 지역으로 떠나 버렸어요. 
거기서 그는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려 버렸어요. (14)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써 버렸을 때, 바로 그 지역 곳곳에 극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는 쪼들리
기 시작했어요. (15) 그는 가서 그 지역의 시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어살았어요. 그 사
람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16) 그는 돼지들이 먹는 캐럽콩 꼬투리
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7)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
아도 먹을 것이 넘쳐 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18)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19) 더
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러고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
지가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
추었어요. (21)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 (22) 그러
나 아버지는 자기 종들한테 말했어요.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와서 그에게 입혀라. 또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고, 발에는 샌들을 신겨 주어라.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
어와서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
다가 찾았어.’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어요. (25)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어
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악기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26) 그는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어요. (27) 그가 큰아들에게 대답했어요.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어
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아우님을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28)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일렀어요. (29)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 주
신 적이 없습니다. (30)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 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
다.’ (31)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
이 다 너의 것이야. (32)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예배 및 모임 안내 

 

사역자 

 

찬양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당 이전 감사 

점심식사 섬김 

매일 저녁 기도 

창립5주년 감사 주일/ 이전감사 예배 

협력목사 부임 

청년부 사역자 지정 

코너스톤 학부모 모임 

전교인 청소 


